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4. 8. 28.(수) 11:00, 

(지면) 2024. 8. 29.(목) 조간
배포 2024. 8. 28.(수) 06:00

2024 한국해사주간, 해사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 9월 9일(월)부터 나흘간 탈탄소화, 디지털화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9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4일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2024 한국해사주간(2024 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사주간에서는 ‘국제해운분야 대전환시대, 도전과 기회’라는 대주제 아래
최근 국제해사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인 탈탄소화(Decarbonization)와 디지털화
(Digitalization)에 대응하기 위한 해사산업 미래전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 첫째날에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회식과 더불어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덴마크 해사청장, HM M 대표이사 등 국내외 주요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대담이 개최된다.

둘째날부터는 파라다이스 호텔, 시그니엘 호텔, 벡스코에서 ▲첨단 해양
모빌리티 기술과 정책을 토론하는 ‘글로벌 첨단 해양모빌리티’ 포럼, ▲해양
디지털화를 주제로 한 ‘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 콘퍼런스’ ▲녹색해운항로,
친환경 전략 등을 논의하는 해운탈탄소 포럼, ▲해양안전과 해양 모빌리티
기술을 홍보·전시하는 ▲해양모빌리티·안전엑스포 등 15개의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해사주간 홈페이지(www.koreamaritimeweek.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사전등록을 통해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 무탄소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새로운
기술과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해양모빌리티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연대하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한국해사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 전문가들의 식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전과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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